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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원 심의 '보류'

등록 2024.11.19 22:33:53  |  수정 2024.11.20 00:38:1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발언하

고 있다. 2024.11.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예산 시추·탐사 출자 사업 예

산 505억원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의를 시작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리스크를 떠안고 시추해서 대박이 터지면 돈을 버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1차 시추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면 입찰하든지 하겠다는 것 아니냐. 민간 기업 땅집고 헤엄치기 아니

냐. 감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태선 의원도 "1차 시추로 끊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는 건데 이후 사업도 진행 된다. 연관성 없는 새

로운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너무 급하게 몰아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나 석유공사 측에서 당위성에만 급급해서 (액트지오 선정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전달하지 못했고 국회도 설득하지 못했다. 국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전액 삭감 의견을 내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시추공도 적고 시작도 못하고 있다. 똑같은 바다를 두고서 중국도 일본도 시추하고

있다"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수민 의원은 "논란만 커져서 오히려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건 여야가 초당적으로 상징적으로 함께 밀어야 한다"며

"삭감과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보류가 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됐던 부분이다. 50억원 감액 부분을 존중하고 상임위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음으로 해서 보류해서 간사간 대화로 풀도록 하겠다. 보류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 사업비를 정부안 556억원 대비 50

억원 감액된 506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석유공사가 자본잠식됐다.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마지막 문고리라도 잡고 싶어서 했다면, 그래서 부처들

도 끌려들어간다면 큰 문제"라며 "이 문제는 보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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